
구라보 - “난감”, “세련”, “기교”의 각 소재군을 발표 

구라보는 유연(柔軟)하고 가벼우면서도 따스한 느낌을 주는 “난감(暖感)”소

재군(素材群)과, 천의 표정을 변화시켜 이 천의 옷을 입는 고객을 즐겁게 해 

주는 “세련(洗練)”소재군, 모든 기술을 다하여 아름답게 만든 “기교(技巧)”소

재군의 상품을 발표하였다. 

“난감”소재군에서 중심이 되는 “퓨어 스웨드(Pure suede : 양가죽 등을 곱게 

무두질한 가죽)”는 새로 도입한 설비를 활용하여 무두질한 양들의 고급 가죽 

같은 촉감을 주는, 치밀하면서도 미세(微細)한 털의 면소재이며, 방모(紡毛)와 

같은 투박하며 거친 촉감의 소모(梳毛)소재 “하프스판(Half spun)”도 이 소재

군에 들어간다. 

“세련”소재군에서는 침염(浸染)한 천에 안료를 천연고착제로 염색한 면소

재 “그리스톤 W”가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 같다. 세탁가공에서는 독특하

게 부분적으로 적절히 중고가공한 것이 매력적이다. 순모(純毛)로 짠 코듀로

이(corduroy)는 오존(ozone)에 의한 독자적인 방축가공 “에코워시(Eco wash) 

21”방법을 활용하여 순모로서는 어렵다고 하는 천의 윤기, 가벼움, 부풀어 

푹신한 느낌 등을 갖추고 있다. 

“기교”소재군에서는 실의 균제도(均齊度)를 매우 좋게 하는 방적기술과 특

수한 제직ㆍ가공기술을 잘 짜맞춰 상품화한 “클리어스핀(Clear spin)” 면소재, 

컴팩트 순면사 “코레나스핀(Coryna spin)”도 이 소재군에 들어 있고, 잔털이 

극히 적어 실이 깨끗하고, 실의 단면이 둥글고, 자연적인 스트레치성(stretch

性)이 있는 소모사 “뷰콤포”도 상품화 되어 있다. 



이들 외에 대(竹)소재로서 여러 방법으로 대가 얽힌 소재를 별도로 내놓고 

있다. 이들 중에는 “호죠(北條)”공장의 독특한 해섬(解纖)기술로 만든 대섬유

와 면을 혼방한 소재 “뱀부코튼(Bamboo cotton)”을 개발하였으며, 대나무의 

섬유성분을 녹여 만든 원액에서 방사한 셀룰로스(cellulose)섬유와 면을 혼방

한 소재 “늠죽(凜竹)”이 있고, 대를 원료로 한 셀룰로스섬유 100%나 양모(羊

毛)를 혼방한 “자죽(紫竹)”소재도 있다. 또한 도쿠시마현 아남산(德島縣 阿南

産)의 “맹종죽(孟宗竹)”에서 뽑은 성분으로 처리한 천도 “대(竹) 물방울”이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이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구라보는 “도

쿠시마공장”에, 맹종죽에서 추출액(抽出液)을 뽑는 시설을 새로 도입하여 “대 

물방울”소재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 

 


